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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학신입생의 ADHD, 우울, 불안 및 자살위험성 파악과 자살위험성 관련 융합적 요인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대학신입생의 자살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수행된 연구이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자살위험

성과 ADHD, 우울 및 불안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살위험성과 ADHD(r=-.411)

의 상관관계는 중간정도의 음의 상관관계, 우울(r=-.594) 과 불안(r=-.563)은 각각 높은 음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대학신입생의 자살위험성에 유의한 영향요인은 ADHD, 우울, 불안으로 각 변수들의 

abnormal 군에서 ADHD(OR=3.17; 95% CI 1.36-7.38), 우울(OR=10.80; 95% CI 4.32-27.02), 불안(OR=3.39; 

95% CI 1.55-7.41)이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대학신입생의 자살위험군은 ADHD, 우울, 불안과 높은 관련성

을 가지고 있으므로, 추후 대학신입생의 개인상담 및 정기적인 심리검사 실시하여 자살 고위험군에게 관리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과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다.   

주제어 : 융합, 대학신입생, 자살위험성,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우울, 불안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s between ADHD, depression, 

anxiety, suicide risk and suicide risk of university freshmen, and to investigate factors affecting suicide 

risk of university freshmen. As a result, the correlation between suicide risk and ADHD, depression, and 

anxiety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correlation between suicide risk and ADHD (r=-.411) was 

moderately negative, while depression (r=-.594) and anxiety (r=-.563) were high negative correlations. 

According to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suicide risk of college 

freshmen were ADHD, depression, and anxiety. In the abnormal group of variables, ADHD (OR=3.17; 

95% CI 1.36-7.38), depression (OR=10.80; 95% CI 4.32-27.02) and anxiety (OR=3.39; 95% CI 1.55-7.41) 

were identified as influencing factors. As such, suicide risk groups of college freshmen are highly 

associated with ADHD, depression, and anxiety. Therefore, personal counseling and regular 

psychological tests of college freshmen will be provided to the high-risk suicide program to help 

students' psychological stability and adjustment to school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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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016년 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대학 신입생들 

15.36%가 자살충동을 경험하고, 이들 중 36.28%는 자

살을 시도하거나 구체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하여 자

살 위험성이 높다[1].

대학 신입생은 청소년기 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혼란스러운 시기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변화로 인

해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한다[2]. 대학 신입생은 정서적 

취약성이 낮아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상황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살을 생각하고 충동적인 자살 시도를 

하기도 한다[3]. 대학생이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 중 특히 

우울은 대학생의 자살 유발 요소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메타분석을 통해 나타나[4], 우울은 자살위험성의 

중요한 지표중 하나이다.

대학생의 우울 관련 요인으로 자신의 신체적인 열등감

이 크거나, 신체적 건강 및 기능 상실이 있을 때[5], 경제

적 상태와 가족, 동료 등 사회적 지지가 낮거나, 낮은 자

아존중감[6,7], 취업스트레스[8],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

의 적응과 대인관계의 어려움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

고 있다[9]. 대학신입생은 이런 다양한 문제들로 인한 심

리적 부담감과 압박감으로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느끼고 

이는 곧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10].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갖게 하는 다양한 요인 중 ADHD를 들 수 있다[11]. 성

인 ADHD환자의 70% 이상은 우울증, 불안장애 등 1개 

이상의 공존질환을 경험하고[12],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ADHD와 우울이 관련이 있다고 나타났

다[13]. 또한 성인 ADHD의 주요한 증상인 부주의와 충

동성 같은 정서조절 곤란은 대학생 ADHD의 경우 학업

수행과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대학에 적응하는 

수준이 낮고[14], 대학 적응의 어려움은 낮은 자존감, 삶

의 질 저하, 우울이 나타나고 더욱더 일상생활 적응에의 

어려움을 초래한다[13-15]. 

대학 신입생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심리요인으로 불안

을 들 수 있다[16]. 친구들과 교수와의 새로운 대인관계

와 낮선 대학환경, 등록금과 관련된 경제적 어려움, 장래

에 대한 불확실성이 불안감을 야기시키고[17], 여러 요인

들로 인한 불안은 대학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18], 이는 심리적 부담감으로 극복하지 못했을 때 우

울에 영향을 미친다[10]. 2018년 26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심리건강조사에서 응답자의 75.4%가 불안, 43.2% 가 

우울, 14.3%는 자살위기라고 보고하며 최근 1년간 자살

시도 경험은 2.4% 대학생의 정신건강의 심각성이 보고되

고 있다[19]. 이와 관련하여 자살위험성의 관련요인들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동안 국내연구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살위험성에 

대한 연구로는 우울[9], 생활스트레스[9], 취업스트레스

[8], 자존감과 사회적지지[6,7]와 관련되고, 대학신입생의 

우울 유발요인들에 대해 대학신입생들의 대학생활에서의 

부적응과 학업, 대인관계, 취업준비로 연구되고 있다[9].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대학생활을 통해 나타나는 불

안, 심리적 압박감이 우울을 나타나게 하고 우울은 자살

에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 되었다. 하지만 우울을 나타나

게 하는 요인인 ADHD와 불안이 자살 위험성에 관련된 

요인으로 또 우울과 함께 자살 위험성의 관련성을 보는 

다각적인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우리나라 대학신입생들

은 부모의 통제와 과도한 입시경쟁의 시기를 겪고 자율

성과 독립성을 갖게 되고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

응한다. 부적응은 문제해결에 극복 어려움으로 심리적으

로 매우 취약한 상태가 되어 우울을 경험하기 쉽고, 대학

신입생의 우울은 성인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자살

위험성도 높인다. 대학신입생은 성인기로 넘어가서 사회

에 나아가기위한 과정에 놓여있다. 따라서 대학신입생의 

자살위험성은 사회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중

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신

입생을 대상으로 ADHD, 우울 및 불안에 따른 자살위험

성을 파악하고 자살위험성 관련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신입생의 ADHD, 우울, 불안 

및 자살위험성의 정도를 파악하고 자살위험성의 관련요

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ADHD, 우울, 불안 및 자살위

험성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

른 ADHD, 우울, 불안, 자살위험성 차이를 파악한다. 셋

째, 대상자의 ADHD, 우울, 불안 및 자살위험성 간의 상

관관계를 분석한다. 넷째,  대상자의 자살위험성 관련 요

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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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신입생의 ADHD, 우울, 불안 및 자살위험성을 파

악하고, 자살위험성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로 2019년 C 지역 1개 정신건강복지센터

에서 실시한 대학생 마음건강실태 자료 중 일부를 이용

한 2차자료 분석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C 지역의 대학 신입생이다. 대상자 

수는 G*pow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로

지스틱회귀분석에서 양측검정, 유의수준=.05, odds 

ratio=1.5, pro=0.2, power=.80일 때, 308명이 요구되

었다. 본 연구의 결과분석에는  2019년 C 지역 1개 정신

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한 대학생 마음건강실태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 총 341명의 자료가 이용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전공학과, 현재 함께 살

고 있는 사람, 정신과 병력, 신체적 병력, 음주문제를 포

함하였다. 또한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 등이 서로 

연속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연구[20]와 아주 경미한 

자살생각이라도 장차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되거나 자살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21]는 연구들을 근거로 본 연구에

서는 자살생각과 자살시도를 이어지는 연속적인 개념으

로 이해하고 이 모든 차원을 자살행동으로 보고자 하여 

이를 경험한 대상자를 ‘자살위험군’, 경험한 적이 없는 대

상자를 ‘정상군’으로 나누어 자살위험성의 자료로 측정하

였다. 

2.3.2 한국형 성인 ADHD 척도

대학생의 ADHD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Murphy와 

Barkely[22]가 개발하고, 김은정[23]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DSM-Ⅳ의 ADHD 증상 18개를 

자기보고형으로 평정하도록 개발되었다. 각 문항은 지난 

6개월 동안 적힌 행동이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지를 0-4

점 척도 상에서 평정한다. 총점이 높을수록 ADHD 성향

이 높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95 이었

다.

2.3.3 우울 

PHQ-9는 간단하게 우울증을 선별하고, 우울증의 심

각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기보고형 검

사이다[24]. DSM-Ⅳ의 주요우울장애의 진단기준에 해당

하는 9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2주동안 얼

마나 이러한 문제를 자주 겪었는지를 알아보는 검사이다. 

0-4점 척도로 평가되며, 점수의 범위는 0~27점으로 구

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심한 것을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90 이었다.

2.3.4 불안 

범불안장애의 선별과 증상의 심각도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자기보고식 검사로[25],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범불안장애를 변별한다는 장점이 있어 외국의 일차의료

기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Seo & 

Park[26]이 번안하여 편두통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0-3점 리커트 척도

로 평가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정도가 심한 것을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90 이었다.

2.4 자료수집

C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한 2019년 대학생

의 마음건강조사결과를 이용하였다. 센터는 사전에 해당 

대학의 기관장과 상담센터의 협조를 구한 후 2019년 5

월 10일부터 30일 까지 각 학과별 오리엔테이션기간에 

센터의 직원이 설문조사의 목적과 방법 및 자발적 참여

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설문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제

출한 학생에 대해 설문지를 배부하고 직접 수거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정신건강복지 센터 장에게 연구의 목

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자료이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 수

집된 자료를 파일로 받아 분석하였다. 

2.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Win 26.0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ADHD, 우

울, 불안 및 자살위험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파악하였고, 이를 점수화 하여 normal군과 

abnormal(mild, moderate, severe)군으로 분류하였

다. 자살위험군과 정상군 간의 일반적 특성과 ADHD와 

우울의 차이는 t-test 또는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

검증은 Sheffé로 분석하였다. ADHD, 우울 불안 및 자살

위험성의 상관관계는 pearson’s 상관계수로, 자살위험

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Logistic regression을 활용

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분석에서의 유의수준은 p<.05로 

하였다.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0권 제11호474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

성이 65.7%로 더 많았고, 연령은 10대가 70.4%, 20대가 

25.2% 순으로 많았다. 정공학과는 사회복지학과가 

16.7%, 자동차공학과가 14,7% 순으로 많았다. 현재 거

주 중인 사람은 가족과 함께 거주 중인 사람이 54.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순으로 같은 학생인 룸메이트와 거

주 중인 사람이 36.4%로 많았다. 정신과 병력이 있는 사

람은 5.3%, 신체적 병력이 있는 사람은 15.5%, 음주문제

가 있는 사람은 4.4%로 나타났다. 또한, 자살위험성이 있

는 사람은 20.5%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ADHD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이 중 성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면 남자 

12.21±11.83점, 여자는 15.76±12.29점으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59, p=.010). 전공학과에 

따른 ADHD는 컴퓨터 드론학과가 16.97±13.52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집단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 사회복지학

과 군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91, 

p=.049). 정신과병력 유무에 따른 ADHD는 그렇다 라고 

응답한 학생이 19.33±14.70점, 아니오 라고 응답한 학

생이 13.10±11.87점 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14, p=.033). 신체적병력 유무에 따른 

ADHD는 그렇다 라고 응답한 학생이 17.38±12.94점, 

아니오 라고 응답한 학생이 12.70±11.81점 이었고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61, p=.010). 자살

위험성 유무에 따른 ADHD는 그렇다 라고 응답한 학생

이 25.60±11.64점, 아니오 라고 응답한 학생이 

10.29±10.05점 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t=10.08, p<.00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ADHD Depression Anxiety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Male 117(34.3) 12.21±11.83 2.59

(.010)

3.65±4.92 2.04
(.042)

2.40±3.77 2.07
(.039)Female 224(65.7) 15.76±12.29 4.79±4.84 3.29±3.79

Age

10’s 240(70.4) 13.70±12.40

0.27
(.899)

3.95±4.56

0.32
(.866)

2.71±3.68

0.50
(.735)

20’s 86(25.2) 13.02±11.91 4.44±6.01 2.90±4.31

30’s 1(0.3) 18.00±0.00 4.0±0.00 3.00±0.00

40’s 1(0.3) 6.00±0.00 5.0±0.00 2.00±0.00

Over 50 years old 13(3.8) 11.46±7.74 3.0±3.49 1.31±2.18

Major 
course†

Engineering 
Automotivea 50(14.7) 11.46±10.60

1.91
(.049)
d<i

2.66±3.24

1.90
(.051)

1.66±2.47

2.71
(.005)
f>h

Bio Life Medicineb 22(6.5) 14.68±12.96 3.45±3.74 1.73±2.10

Semiconductor 
Electronicsc 26(7.6) 9.73±10.72 2.58±3.92 2.12±3.22

Social welfared 57(16.7) 16.23±11.05 4.86±5.23 3.46±4.23

Firefighting 
administratione 31(9.1) 13.58±11.94 4.13±5.06 3.61±4.13

Convergence Designf 23(6.7) 14.65±14.53 6.30±6.76 4.87±6.06

Electricityg 35(10.3) 9.03±10.06 3.20±4.48 1.63±2.70

Cooking Bakingh 27(7.9) 15.78±13.78 5.56±5.37 3.85±4.44

Computer Dronei 36(10.6) 16.97±13.52 4.00±4.48 2.42±3.64

Environment 

Departmentj 34(10.0) 11.62±12.05 4.26±5.98 2.26±3.35

House 
mate

Family 187(54.8) 13.21±12.38

0.16
(.926)

4.08±4.98

0.03
(.994)

2.75±3.65

0.61
(.607)

Roomate 124(36.4) 13.97±11.74 4.07±4.60 2.65±3.99

alone 22(6.5) 11.00±11.22 3.36±6.39 2.59±4.41

etc. 8(2.3) 16.88±13.73 4.38±4.34 2.63±2.92

Psychiatric 
history

Yes 18(5.3) 19.33±14.70 2.14
(.033)

6.61±7.59 1.50
(.151)

4.56±5.62 1.46
(.162)No 323(94.7) 13.10±11.87 3.89±4.70 2.60±3.65

Physical history
Yes 53(15.5) 17.38±12.94 2.61

(.010)

4.57±5.68 0.85
(.396)

3.49±4.73 1.65
(.101)No 288(84.5) 12.70±11.81 3.94±4.77 2.56±3.59

Drinking 
problem

Yes 15(4.4) 16.73±14.00 1.08
(.280)

6.20±7.00 1.75
(.082)

3.87±5.44 0.86
(.405)No 326(95.6) 13.28±12.00 3.94±4.79 2.65±3.71

Suicide Risk * Yes 70(20.5) 25.60±11.64 10.08
(<.001)

10.56±5.54 11.95
(<.001)

7.30±4.80 9.79
(<.001)No 271(79.5) 10.29±10.05 2.35±2.95 1.52±2.32

*Suicide Risk: suicidal thoughts or attempts ; †Scheffé test

Table 1. General and Suicide Risk 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nd ADHD, Depression and Anxiety 

according to Subject’s Characteristics                                                            (N=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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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이 중 성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면 남자 

3.65±4.92점, 여자는 4.79±4.84점으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t=2.04, p=.042). 자살위험성 유무

에 따른 우울은 그렇다 라고 응답한 학생이 10.56±5.54

점, 아니오 라고 응답한 학생이 2.35±2.95점 이었고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11.95, p<.00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안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중 성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면 남자 

2.40±3.77점, 여자는 3.29±3.79점으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t=2.07, p=.039). 전공학과에 따른 

불안은 융합디자인학과가 4.87±6.06로 가장 높게 나왔

으며, 집단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 제과제빵학과군 간에

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71, 

p=.005). 자살위험성 유무에 따른 불안은 그렇다 라고 

응답한 학생이 7.30±4.80점, 아니오 라고 응답한 학생

이 1.52±2.32점 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t=9.79, p<.001). 

3.2 자살위험군과 정상군 간의 일반적 특성, ADHD,

우울 및 불안의 차이

자살위험군과 정상군 간의 일반적 특성, ADHD, 우울 

및 불안의 차이는 Table 2와 같다. 자살행동을 경험한 

사람을 ‘자살위험군’으로 보았을 때, 자살위험군은 정신

과병력이 없는 대상자가 18.5%로 정신과병력이 있는 대

상자 2.1%보다 많았고(χ2=3.93, p=.048), ADHD증상에

서 abnormal이 17.6%로 normal 2.9%보다 많았다(χ
2=57.58, p<.001). 자살위험군에서 우울은 abnormal이 

18.2%로 normal 2.3%보다 많았고(χ2=159.03, 

p<.001), 불안은 abnormal 14.7%로 normal 5.9%보다 

많았다(χ2=119.96, p<.001).

Characteristics  Categories

Suicide Risk 
χ2

(p)
Yes

(n=70)

No

(n=271)

Gender
Male 27(7.9) 90(26.4) 0.71

(.400)Female 43(12.6) 181(53.1)

Age

10’s 51(15.0) 189(55.4)

4.08
(.395)

20’s 19(5.6) 67(19.6)

30’s 0(0.0) 1(0.3)

40’s 0(0.0) 1(0.3)

Over 50 years old 0(0.0) 13(3.8)

Major 
course

Engineering Automotive 5(1.5) 45(13.2)

12.33
(.195)

Bio Life Medicine 4(1.2) 18(5.3)

Semiconductor Electronics 4(1.2) 22(6.5)

Social welfare 13(3.8) 44(12.9)

Firefighting administration 5(1.5) 26(7.6)

Convergence Design 9(2.6) 14(4.1)

Electricity 5(1.5) 30(8.8)

Cooking Baking 8(2.3) 19(5.6)

Computer Drone 8(2.3) 28(8.2)

Environment Department 9(2.6) 25(7.3)

House 
mate

Family 38(11.1) 149(43.7)

2.07
(.557)

Roomate 26(7.6) 98(28.7)

alone 3(0.9) 19(5.6)

etc. 3(0.9) 5(1.5)

Psychiatric history
Yes 7(2.1) 11(3.2) 3.93

(.048)No 63(18.5) 260(76.2)

Physical history
Yes 12(3.5) 41(12.0) 0.17

(.678)No 58(17.0) 230(67.4)

Drinking problem
Yes 6(1.8) 9(2.6) 3.65

(.056)No 64(18.8) 262(76.8)

ADHD
Normal 10(2.9) 176(51.6) 57.58

(<.001)Abnormal 60(17.6) 95(27.9)

Depression
Normal 8(2.3) 219(64.2) 159.03

(<.001)Abnormal 62(18.2) 52(15.2)

Anxiety
Normal 20(5.9) 239(70.1) 119.96

(<.001)Abnormal 50(14.7) 32(9.4)

Table 2. Differences in General Characteristics, ADHD, Depression and Anxiety Between Suicide Risk Groups and 

Normal Groups                                                                                 (N=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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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대상자의 자살위험성과 ADHD, 우울 및 불안간

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자살위험성과 ADHD, 우울 및 불안간의 상

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조사된 변수들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자살위험성과 

ADHD(r=-.411)의 상관관계는 중간정도의 음의 상관관

계가 확인 되었고, 우울(r=-.594) 과 불안(r=-.563)은 각

각 높은 음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Variables
Suicide Risk 

r(p)

ADHD -.411**

Depression -.594**

Anxiety -.563**

**p<.001

Table 3.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341)

3.4 대상자의 자살위험성 관련 요인

대상자의 자살위험성 관련 요인은 Table 4와 같다. 

대상자의 자살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모형으로 자살 위험군과 정상군간

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와 일반적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정신과병력 유무를 투입하

여 분석하였다.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χ2=142.13, 

p<.001), 또한 Nagelkerke 결정 계수를 통해 모델의 설

명력은 53.4% 로 나타났다. 모형의 적합성은 

Hosme-Lemeshow 검정 결과 이 모형의 관측값과 예

측값에 차이가 없다는 가설이 기각되지 않아(χ2=4.43, 

p=.219), 제시된 모형은 자료에 수용할 만한 수준인 것

으로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대학신입생의 자

살위험성에 유의한 영향요인은 ADHD, 우울, 불안으로 

각 변수들의 abnormal 군에서 ADHD(OR=3.17; 95% 

CI 1.36-7.38), 우울(OR=10.80; 95% CI 4.32-27.02), 

불안(OR=3.39; 95% CI 1.55-7.41)이었다.

4. 논의

본 연구는 2019년 C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

시한 대학생의 마음건강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대학신입생

의 ADHD, 우울 및 자살 위험성을 파악하고, 자살 위험

성 관련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된 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신입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중재전략 및 자료의 기초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학신입생 중 자살위험성이 있는 학생이 

20.5% 이며, 이는 ADHD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나

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성인ADHD 환자들이 삶의 

부정적 사건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스트레스 대처에 미

숙하기 때문에 성인 ADHD증상 자체가 자살과 강력한 

연관성이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27]. 또

한, 선행연구에서 성인 ADHD 환자들은 다양한 기분 장

애를 호소하며,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나타났다

[12].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신입생들의 

ADHD 증상이 심할수록 스트레스 대처에 미숙하여 자살

사고 및 자살시도의 노출이 많고 나아가 취업 후 사회에 

나가서도 적응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대학신입생의 자살위험성은 우울과 통계

Variables

Suicide Risk 

B SE Wald OR 95% CI p

Cox & Snell R2 .341

Nagelkerke R2 .534

ADHD
Normal

Abnormal 1.152 .432 7.118 3.17 1.36-7.38* .008

Depression
Normal

Abnormal 2.380 .468 25.884 10.80 4.32-27.02* <.001

Anxiety
Normal

Abnormal 1.219 .399 9.314 3.39 1.55-7.41* .002

Psychiatric history
Yes

No -.397 .700 .322 0.67 0.17-2.65 .570

*p<.05

Table 4. Related Factors on Suicide Risk                                                               (N=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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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유의하다고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을 

대항으로 우울감이 높을수록 자살위험성이 높다는 선행

연구[9]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서 정

신과병력이 있는 대상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

데 이는 정신과 환자군이 건강 대조군에 비하여 우울 및 

스트레스 대처 전략이 부족하고 자살 사고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28]와 유사하게 나타난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정리 해보면, 대학신입생의 우울증상 및 다른 

정신과병력이 스트레스 대처에 미숙하게 되며 자살위험

성을 높힐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자살위험성과 불안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

데, 이는 대학생의 취업으로 인한 불안이 자살 충동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19]와 유사한 결과라고 생각

된다. 대학신입생의 ADHD 증상이 자살위험군과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났다는 결과도 군인을 대상으로 자살사고

와 ADHD, 우울, 불안 자존감, 충동성의 연관성을 살펴

본 연구에서 자살위험군이 정서문제인 우울뿐만 아니라 

ADHD 증상에도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결과[29]와 유사

한 결과이다. 

대학신입생의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

하기 위해 실시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대학신입생의 

ADHD, 우울, 불안 여부가 자살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군인을 대상으로 자살사고

와 ADHD, 우울, 불안, 자존감, 충동성의 연관성을 살펴

본 연구[29]에서 ADHD 증상과 자살사고가 연관성이 있

다는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우울 변수에서 normal 군 

보다 abnormal 군에서 자살위험성 확률이 10.80배 높

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학생들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감이 자살위험성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9]와 유

사하며, 우울로 인해 자살위험성이 높아진다는 다른 연구

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19,29,30]. 불안 변수에서도 

normal 군 보다 abnormal 군에서 자살위험성 확률이 

3.3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불안이 

자살위험성과 연관이 있다는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

이다[29,30]. 

본 연구는 일개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한 

대학신입생의 마음건강실태자료 중 일부를 활용하여 조

사한 2차 분석 연구라는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대학신입

생의 자살위험성 유무와 ADHD, 우울, 불안의 차이에 대

해 파악하고 자살위험성 영향요인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주로 건강한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들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고 생각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지역의 

대학생 그룹이 포함되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대학신입생의 자살위험성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ADHD, 우울, 불안으로 확인되었고, 자살위험

군은 정신과병력 유무, ADHD 증상 유무, 우울 및 불안

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

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대학신입생의 개인상담 및 정기

적인 심리검사 실시하여 중등도의 자살위험군에게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심리적 안

정, 학교생활 적응과 더 나아가 취업 후 사회생활 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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